
삼일교회의 사역
삼일교회에서는 2010년 여름, 1차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의 시아누크빌, 반티밋, 

꼭끼톰, 스팅하우, 봇뱅, 쏨롱, 꺼닺 등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마을부터 목회자 연합까지 단계에 맞게 사역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린이 사역을 주로 진행하는 팀이 있는 한편, 

교회 자립을 위해 목회자 재교육 세미나와 지역 연합 청소년 사역을 진행하는 

팀도 있습니다. 

   선교준비는 선교지역에서 진행할 컨텐츠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꺼닺지역 kohdach

9차 선교부터 첫 연계되는 지역으로, 
현재 초중고 아이들 150여명이 출석중입니다. 
수도 프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며 
30분가량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로 어린이 사역과 노방전도, 축구를 통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기도제목
1.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2. 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꺼닺섬이 예수를 믿는 섬이 되길 
3. 교회의 아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사역자로 성장하길 
4. 학사(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꺼닺섬의 신실한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합니다. 학사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스텅하브 지역 Stung hav

키즈캠프, 의료사역, 주민초청공연, 가정심방

기도제목
1. 삼일교회팀이 사역 후, 첫 번째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예배에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이 영혼들이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2.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사역
    (성경학교, 영어클래스, 컴퓨터클래스, 한국어클래스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잘 준비되어서 스팅하우 지역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3.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1. 지역교회의 성장
2.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선교
3. 쁘레이놉 지역의 복음화

쏨롱지역 Samrong

쏨롱팀은 쁘레이놉 84개에 지역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챙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함께 쏨롱교회 뿐 아니라 쁘레이놉의 
여러 지역교회를 섬기는 팀입니다. 

봇벵 지역 Bot Veng

봇벵지역 초등학교 학생 대상 성경학교 및 영어교육, 성도 가정심방 
(주일에는 학교가 예배장소로 쓰임)

기도제목
1. 봇벵 초등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2. 봇벵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3. 내년에 봇뱅지역에 생기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만 높이는 선교가 되길
2. 코키텀 지역 선교사님과 이이들이 건강하도록
3. 기도로 준비는 선교가 되길

코키텀 지역 
꼭끼톰 지역은 유치원과 후원이동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 심방사역을 통해 
동네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2.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학교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3. 현지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반티미스 지역 Bantimis 

캄보디아 서남쪽에 위치한 반티밋은 
아름다운 농촌마을 입니다. 5년전 처음 
연계된 반티밋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이번 선교팀은 사랑의 빛 교회와 
소망의 빛 교회를 도와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 
축호전도 등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불교문화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목회자 
    및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2. 열악한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통해 회복과 
     배움이 있는 시간되어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3. 각종 이단들이 침투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시킬 목회자가 양성되도록

씨아누크빌 지역 
Sihanoukville (라이프 대학) 

시아누크빌 지역 목회자와 라이프대학 
신학생 약 50여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Kokir thum 


